
플래스틱, OEM 수출비중 50 .8%
무역협회 , 디자인 개발 필요성 못느껴 … OEM비중 높아 바이어 의존

중소 수출기업들이 제품디자인 개발의 최대 애로요인을 <디자인 개발인력 부족>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

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(소장 현오석)가 디자인 관련성이 높은 섬유류, 운동·오락기구, 신발·가죽, 생활용품,

전기전자 등 10개 업종의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<중소 수출기업 디자인 개발실태>를 조사한 결과, 응답 기

업의 37.9%가 개발능력이 뒷받침되는 디자인 인력의 부족을 호소했다.

이어 <경영층의 낮은 인식> 21.7%, <디자인 전문회사의 개발능력 취약> 18.7%, <디자인 기자재 부족> 16.7%,

<전문디자인 교육기관 부족> 4.9% 순으로 꼽혔다.

응답기업 중 39.6%만이 디자인 부서나 자체 디자이너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60.4%는 디자인 관련인력이 전혀

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중소기업은 OEM(주문자상표부착) 수출비중이 56.8%로 높아 바이어가 요구하는 디자인대

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디자인 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은 68.5%만이 모든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, 31.5%는 디자인 전문회사에

외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OEM 비중이 높아 디자인 부서가 없는 기업은 대부분 바이어의 디자인에 의

존하고 있으나 디자인 전문회사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26.5%에 달했다.

한편, 디자인 전문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개발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OEM 수출비중 비교(%)

농산물 신발/가죽 운동기구 생활용품 귀금속 섬유류 화장품 플래스틱 정밀기계 전기/전자 합 계

43.6 72.5 54.6 48.6 37.9 71.4 55.7 50.8 53.8 55.0 56.8

조사대상 중소 수출기업들의 88.1%가 자사의 디자인 수준이 세계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. 바이어들

역시 약 90%가 한국 제품의 디자인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.

반면, 디자인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위 10% 내의 기업은 10%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선

진국 제품의 디자인에 비해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홍보가 보다 강화되

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.

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별로 설치된 <디자인 혁신센터>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

한다는 기업이 76.4%에 달했고, 수출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<디자인 혁신상품 개발

사업>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기업이 65.8%에 달하고 있다.

무역협회는 품질, 가격에 못지 않게 디자인이 제품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되고 있으며 중국제품과의 격차를 유지

할 수 있는 포인트인 만큼 경영층의 인식제고와 함께 디자인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

급하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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